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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교역자는 내적인 것은 잘 하는데 운동 하는데는 잘 못 쫒아다닙니다.

그러니 남자와 여자 교역자들이 섞여서 잘 해야 합니다.

수련회 할때 잘 들하십시오. 수련회는 특별하고 좋은 날입니다. 훈련같은 것

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편히쉬라고 했습니다. 왜냐하면 수련회를 잘 못생

각하고 있습니다. 자꾸 훈련을 하고 한다는데 그러면 피곤합니다. 직장에서

찌들리고 교회에서 찌들리고 학교에서 찌들리다가 수련회 가서 쉬러가는 것

입니다. 이렇게 안하면 다음에는 해수욕장으로 가버립니다.

가정국들이 자녀를 신경을 안 씁니다. 나무 좋아하고 돌 좋아하면 그것만 신

경쓰듯 자녀도 부모가 신경써서 만드는 것입니다. 10년만 신경쓰면 특별한

사람이 됩니다. 나무는 계속 다듬기에 달려있고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있습니

다.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-517. 힘들지만 어릴때부터 만들려고 해야 합니

다. 어린마음을 가지고 해버리면 됩니다. 컸을 때 잡으려고 하면 안됩니다.

어렸을 때부터 신경쓰고 잡아줘야 합니다.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

애들은 다 시켜야 합니다. 어렸을 때는 많은것을 기반으로 하지만 집중적인

것을 배우려고 하면 그렇게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. 애들 교육을 잘 시켜줘

야 합니다. 이것 한다 저것 한다 하다보면 못합니다. 배우다가 제일 잘 하는

것 하나를 쫓아 다녀야 합니다. 집중력을 가지고 전문가 가 되어야 합니다.

대학교 가면 전문으로 배우고 운동선수들이 배우듯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

다. 터득한 다음에 이것 저것 자꾸 가르쳐줘야 합니다. 신앙도 철통같이 넣

어주어야 합니다.

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. 마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. 우리 아버지 나

이 먹고 돌아가셨는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. 우리 부모님 맨날 나를 걱정했

습니다,. 자기보다 도 훨씬 잘 되었는데도 맨날 걱정합니다.

애들 관리하는 자들도 걱정하려면 끝이 없습니다.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
 


